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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유로움, 시간의 문제 아닌 삶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

저녁을 먹은 뒤, 부른 배를 두드

리며 마트에 갔다. 하지만 또다시 

허탕이었다. 오스트리아 마트가 문

을 닫는 시각은 일곱 시. 일요일과 

공휴일에는 아예 문도 열지 않는다. 

교환학생 초반, 한국과 확연히 다른 

오스트리아식 ‘템포’에 익숙해지지 

않았을 때 종종 저지르던 실수였다. 

“대체 일곱 시에 문을 닫는 마트가 

웬 말이냐”, “오스트리아 워라밸이 

너무 좋은 것 아니냐” 며 분통을 터

뜨리기도 했다. 하지만 오스트리아

에 머문 시간이 길어지며 삶을 대하

는 태도를 알게 됐다. 그렇게 새로

운 생활 방식에 애정을 갖게 됐다.

기차에서 처음 만난 오스트리아

인과 대화한 적이 있다. 타 유럽 국

가에 비해 스몰 토크가 많이 발달한 

나라는 아니지만, 그럼에도 기차여

행을 하다 보면 종종 낯선 사람과 

대화를 나눌 기회가 생긴다. 이날도 

그런 날이었다.

그는 자전거를 가지고 내 앞에 섰

다. 이름은 파비앙, 파비앙은 한국

에서 온 나를 반가워했다. 그리고 

한국을 비롯한 여러 아시아 국가 여

행 이력을 자랑스럽게 쭉 늘어놓았

다. 그리고 나에게 “오스트리아에 

와서 느낀 컬쳐쇼크가 무엇이냐”고 

물었다.

머뭇거리다가 솔직하게 말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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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처음 본 사람과 친근하게 대화를 

나누는 지금 같은 상황이 그렇다.” 

파비앙은 웃으며 “한국을 여행할 

때 받은 컬쳐쇼크와 정반대”라고 

했다. 

한국에서 지하철을 탔을 땐 모두

가 눈조차 마주치지 않고 핸드폰만 

들여다보는 광경이 충격이었다고 

한다. “주변을 신경 쓰지 않고 다들 

바쁘게 각자의 길을 가는 느낌이랄

까” 파비앙은 덧붙였다. 확실히 이

곳에 온 이후로 내 삶은 더 이상 바

쁘지 않았다. 물론 교환학생이라는 

특수한 상태도 한몫했겠지만, 단순

히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었다.

지금은 종강한 ‘서비스 디자인’ 

수업에서는 포랄베르크 주에 거주

하는 이민자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

위한 서비스를 고안한다. 수업은 

100% 팀플로, 조별로 모여 주어진 

단계까지의 과제를 수행하는 식으

로 진행됐다. 그런데 수업 진행 속

도가 이상하리만치 느렸다.

내게 익숙한 템포라면 팀플 첫날, 

적어도 둘째 날부터는 이미 문제 분

석이 끝나고 해결책 구상에 들어갔

어야 했다. 

그러나 계속 문제 분석 단계에 머

물러 이민자와의 면대면 인터뷰를 

몇 번이고 반복해야 했고, 비슷한 

답변이 되풀이될 미래가 눈에 보여 

답답했다. 

조급한 내 태도에 교수님은 “진

여, 아직이야”라고 말씀하셨다. 예

상외로 여섯 번째 이민자는 조금 달

랐고, 그 인터뷰가 프로젝트 진척에 

큰 도움이 됐다. 서둘러 다음 단계

로 넘어가는 것에만 집중했더라면 

보지 못했을 결과였다.

여름이 부쩍 가까워져 오는 지금, 

한낮의 도른비른 시내를 걷다 보면 

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있다. 바로 

아이스크림을 먹는 사람들이다. 그

런데 그 대상이 어린아이에 한정되

지 않는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. 

대학생, 직장인, 아이 엄마, 할아버

지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여

기저기 자리를 잡고 아이스크림을 

맛있게 먹는다.

대낮부터 선글라스를 끼고 밖에

서 맥주를 마시는 사람들도 많다. 

이탈리아나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

는 칵테일, 와인 등 주종이 달라지

기도 하는데, 오스트리아는 맥주가 

유명한 나라라 보통 맥주를 많이 마

신다. 비단 여행지나 휴일에만 국한

되는 게 아니다. 날씨가 좋으면 테

이블은 언제나 만석이다. 아이스크

림과 함께 잠시 쉬어가는 사람들이

나, 야외에서 맥주 한 잔을 즐기는 

모습은 오스트리아 사람들의 삶에 

묻어나는 ‘여유’를 보여준다.

이곳의 삶은 마치 느리게 흘러가

는 강물 같다. 고요하게, 때로는 햇

살에 반짝이며 흐르는 강물처럼, 오

스트리아의 여유로움은 단순히 시

간의 문제가 아니라, 삶을 대하는 

태도의 차이였다. 바쁘게 살지 않으

면 뒤처진다는 강박 속에서 숨 쉴 

틈을 찾지 못했다. 하지만 오스트리

아에서의 생활은 ‘이런 삶도 가능하

구나’라는 새로운 시각을 틔워주는 

계기가 됐다.

좋은 햇볕 아래 야외테이블에서 

맥주 한 잔,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

먹으며 천천히 걸어가는 삶. 오스트

리아 4개월째, 시간은 ‘빨리빨리’에

서 느긋한 템포로 서서히 바뀌고 있

다.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 이후의 

나는 바쁘게 뜀박질할지언정, 잠시 

멈춰 들꽃을 들여다보는 여유를 가

진 사람이 될 것 같은 예감이다.

사진❶ 파비앙과 만났을 당시 타고 있던 기차. 사진❷ 화창한 날씨를 즐기는 오스트리아 사

람들. 사진❸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의 잘차흐 강. � (사진 1, 2, 3=최진여 씨 제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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